
9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Vol. 9, No. 1, June 2016, pp 9~18

http://dx.doi.org/10.21729/ksds.2016.9.1.9

ISSN 2466-1147 (Print)

ISSN 2508-285X (Online)

www.dssms.org

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사례 연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이태식*·김용문**·정종수***·석금철****·조원철*****

The Case Study for the UNISDR Certification of the Making Resilience City

- Focusing on the Busan Geumjeong gu -

Taeshik Lee*, Yongmoon Kim**, Chongsoo Cheung***, Geumcheol Seok****, and Woncheol Cho*****

접수일자: 2016년 2월 15일/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9일/게재일자: 2016년 6월 30일

요 약 본 연구에서는 UNISDR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한 사례분석 연구로써, 유엔이 인정하는 롤 모델 안전도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덜 죽고, 덜 다치고, 안전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국제적으

로 공인된 UNISDR 안전한 롤 모델도시 캠페인의 실천을 위한 10대 필수 항목과 41개 핵심요소를 통해 금정구를 자체적으

로 평가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에 추진한 7

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금정구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17개동 주민대표와 자

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5단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UNISDR, 재해에 강한 도시, 안전 인증, 금정구의 안전지수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shown the systematic method about that the disaster resilient city make to certificate the

UNISDR’s role model city, the first case study in Korea, of that the Busan Geumjeong-gu city project to take part in and to lead

the campaign of the ‘Climate Change, the making resilient city’ in Korea. For the making the life safety community, we research

and analysis and apply the 10 Essentials and 41 Key Questions of the campaign making UNISDR’s disaster resilient city,

and check the disaster management items about the government and local ones ordering every years, and study to analyze the

Geumjeong-gu factors about the seven checklists of life safety improvement, and educate and train and make the questionnaire

for the safety campaign the citizen and volunteer in the 17 local areas, and show the vision and target, and 5 steps approaching

strategy of ‘Climate change, the making resilient city,’

KEYWORDS UNISDR, Making Resilient City, Safety Certification, Index of Safety in Geumjeong-gu

1. 서 론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

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급변속한 변화는 2014년 3월의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2.3 oC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욱

이 “태평양의 엘리뇨 현상에 의하여 예년에 비해 적도 부

근의 기온이 0.5 oC가 높아지는 등 앞으로는 슈퍼 엘니뇨가

자주 발생하여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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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다[4]. 이러한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해 강력한 태

풍, 가뭄, 폭우 등의 국지적이고 우발적인 재난의 발생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NISDR 동북아사무소는 2010년 인

천광역시 송도에 유치되어, 동북아 국가(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간 재해경감활동의 통합·조정·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송도 동북아지역사무소의 개설

과 함께 추진 중인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수년

전부터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평가에 주

요 평가부분으로 반영되고 있다[2]. 특히 2014년 세월호 사

고 이후 국민안전처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칭함)

평가에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항목이

반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앙부처 평가와 UNISDR

지표를 일부 반영한 평가가 공존하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자율평가를 통해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2,551개 도시 이상이 추

구하고 있는 자율적인 안전도시 평가체계처럼 국내 도시

안전 및 재난관리 정책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5].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산시 금정구는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2013.9.26)하고, 2014년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로부터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

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2015년 초에는 금정구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인 “2030 비전 중장기발전계

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도시안전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발

전계획을 반영하고자,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선포식(2015.2.25)’을 통하여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1].

UNISDR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

기” 핵심역량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1가지 점검항

목에 의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

다[1]. 이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금정

구에서 한국방재안전학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2].

2015년 7월에는 2013년 안전통계를 바탕으로 화재, 교통

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데 이어, 동년 11월에는

전국 시도, 시군구의 2014년 안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7

개 분야(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범죄 등) 안전지수를 공개하였다. 전국적인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생활안전지도

사이트에 공개[6]되었으며, 지역안전지수의 등급을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 명당 사

망자 수이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할

때, 안전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NISDR의 국제수준의 자율적 평가방식

적용,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분석 및 조명, 지역안전지수의

7개 유형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하였다. 이는 국내외의 균

형적인 기본조사 연구분석을 통하여, 세계적인 롤 모델 안

전도시인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적 기

반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 확산되어 “덜 죽고 덜 다치는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본 론

2.1 금정구의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내용

2.1.1 지자체의 안전도시 추진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안전관련 128개 법에서 제

기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새삼 재정립해

보았다. 또한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캠페인 지표와 지

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와도 비교하여 두 지표간의

구성, 지표의 특성, 지표의 범위, 평가의 초점, 평가의 목표

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UNISDR에서 제시하는 “기

후변화,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재해 및 재난에 강하고, 방재안전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에는 안정적인 지

역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건설·토목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의 안전이 확보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안전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자연 및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강소기

업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모

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 누구나 가

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도시로 바꿔야

한다.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로 선정된 오스트리아 리

엔쯔(Lienz) 시의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분야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들고 있으며, 방문객의 안전 확보는 재방

문 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관광이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방재안전 산업체

에서 제조하는 용품 등을 상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공공기관 의존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선진

국형인 현장중심, 시민중심, 초기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

계로 변모시켜야 한다. 중앙 정부와 공공 조직에서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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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구조 역할에 의해 구조된 사람은 1.5%에 불구

하고, 나머지 98.5% 구조자들은 현장의 시민들에 의해 구

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현장 및 시

민중심의 재난대응체계로 바꾸고, 공공기관은 민관협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목표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생활안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자체의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의 공공 유관기관, 병원

·학교·중장비 회사 등의 민간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및 연속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와 안전복지

가 연계되어 사회·안전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생태

와 환경을 중시하는 기후변화에 강한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2.1.2 UNISDR의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전략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각 국가들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 방침과 캠페인을 “2005 - 2015

효고행동계획”에 담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 위험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방재 역

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국제 단체의 행동 기준이 되어

왔다. 효고행동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는 재해로 인해 발생

하는 인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자원의 손실을 경감시

키는 것이다. 효고 프레임워크에서 중요시하는 5가지 행동

지침은 표 2와 같다.

위와 같은 효고행동지침을 토대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실행 절차는 5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

고, 재해에 관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재해경감 활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고, 그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2단계는 재해위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해

당지역의 재해위험을 보다 명확하게 숙지하고, 재해위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환경과 재해위험 경감

활동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석하고,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야 한다. 이는 지역의 재해위험 경감능력 강화를 위한 10가

지 필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41개 점검항

목을 활용하여 재해위험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역

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관리

점검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항목으로 재배열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단계는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계획의 비전과 목표, 행동 등을

정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시하

고, 재해위험 경감계획을 제도화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3회 이상 순회하며,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사항을 점검하

고, 시민참여를 통한 재해경감활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표 1.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캠페인 지표와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의 비교표

구  분 UNISDR 캠페인 지표 2015년 지자체 실태점검 지표

지표의 구성
· 10개 필수항목, 41개 질문지표(10 ESSENTIALS AND 

41 KEY QUESTIONS)

· 5개 필수항목(개인역량, 재난관리 부서역량, 재난관리 네트워

크 역량, 기관역량, 가감점)

· 75개 체크리스트

지표의 특성 ·일반적, 추상적 지표 중심(정성적 지표) ·구체적, 특징적 지표 중심(정량, 정성적 지표)

지표의 범위
·자연, 생태계 영역까지 포괄

·사후적인 심리 피해까지 포함

·인간(주민)중심

·기존 자연재난 위주에서 사회재난·안전분야 지표 강화

평가의 초점 ·재난발생 후 과정 중시(복구)

·재난발생 전 예방 중시

·기관장 관심도 및 정책 환류 유도강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국가 주요정책 목표와 연계

평가의 목표
·재난대응 및 문제해결중심

·네트워크와 협력중심
·재난대비 및 공공조직역량 중심(지자체 개인, 조직 역량 등)

핵심 주체
·시민사회, 공공기관, NGO 등

 -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참여, 공공 및 민간 조직간의 협업

·공공기관(지자체)

 - 공공주체의 선도성, 공공기관의 주도

표 2. 2005년-2015년 효고행동지침

1. 재해위험경감활동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에서 우

선시 되어야 하며, 실행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바탕이 뒤따라

야 한다. 

2. 자기 도시의 재해위험을 직시하고, 재해위험에 대한 식별·평

가·점검하고 경보 시스 템을 강화해야 한다.

3. 시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식, 혁신, 교육을 통해 모

든 차원에서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4. 재해경감을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규제하고 환경, 사회기반

시설, 기업 건물에 내재한 위험요소를 줄여야 한다.

5. 재해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 재건 등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

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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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재해경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

치한다. 

4단계는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재해위험 경감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시민과 소통 및 교

육을 통하여 훈련이 생활화되도록 유도하며, 광범위한 사

회영역의 참여와 공동소유 의식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위험요소를 먼저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단계는 안전도시 만들기 계획을 점검하고, 모든 진행상

황을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계획을 추적하며 평가하

고, 실행계획을 전파하고 활발하게 추진한다. 

본 연구의 대상 도시인 금정구는 최종목표인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위하여UNISDR에서 예시한 5단계

실행절차를 바탕으로 3단계로 추진전략을 재구성하였다.

2017년 롤 모델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추진 단계별 이행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UNISDR에서 제시하는 필수 점검 항목

10대 분야 중 우선적으로 달성된 수범사례 5개 분야를 도

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민안전처의 7개 부문 지역안전

지수를 현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우수한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그림 1과 같이 부산시 금정구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Role Model’s Safety City) 추진 전략을 제시

하였다. 

2.1.3 UNISDR 10대 필수 점검 항목 자체평가 결과

UNISDR에서 제시하고 있는 롤 모델 안전도시의 캠페인

지표는 10개의 필수항목과 4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도적·행정적 프레임워크 구축 항목은 조직이나

네트워크, 민관협력관계, 취약 시민의 참여를 위한 지방 정

부의 지원, 지자체의 중앙 정부 정책결정 참여 등의 핵심체

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재정 및 자원관리 항목은 지방 예산확보 경로 및

접근성, 지방 정부의 재해예산 배정, 재난발생 전 취약계층

에 대한 재정 서비스 정도, 재해 후 피해가구 이용 가능한

자원, 재해경감 투자 인센티브, 지역경제의 재난상황과 상

황종료 후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복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항목은 위험평가 실시 정

도, 위험평가 업데이트, 위험정보의 지역사회와 소통, 관련

기구와 위험평가 연계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재해 복원력 강화 항

목은 규제시 재난위험 고려, 주요시설에 대한 위험, 안전평가,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대응조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사회중추시설 보호 항목은

주요시설 재해요소 평가, 주요시설의 안전성과 재난시 운

영기능 능력, 주요 시설물의 규칙준수 및 주기적 평가, 주

요시설에 정기적 훈련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재해를 고려한 건축 관련 규정 및 토지 이용계획

시행 항목은 위험을 고려한 규제 적용, 지역사회 재해위험

경감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번째, 방재교육 훈련 및 시민안전의식 제고 항목은

재해경감 교육 프로그램, 공무원 및 지역사회 리더를 위한

훈련 제공, 위험경감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대피 또는 훈련에

대한 시민 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 번째, 환경 및 생태계 보호 항목은 재해위험 방지정

그림 1. 부산시 금정구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추진 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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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등의 환경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지방 정부의 생태계 복

원·보호·관리 지원, 시민들의 생태계 복원·보호·관리 참여,

민간부분의 환경계획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번째, 효과적인 재해대비, 조기경보 및 대응 시스템

구축 항목은 재난대응 및 복구 재원확보, 완비된 조기 경보

센터, 경보시스템에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재난대응센터

및 의사전달 체계, 민관합동 훈련의 주기적 실시, 구호물품,

대피소, 대피로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부산시 금정구와 본과 리엔쯔시 등의 평가결과 비교

점검 항목
금정구 (2015년) 본 (2011년) 리엔츠 (2011년)

41 개항목 환산점수 10개 항목 환산점수 10개 항목 환산점수

1 

조직이나 네트워크 4

3.5 3 5.0 3 5.0 
민관협력 관계 4

취약 시민의 참여를 위한 지방 정부의 지원 3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 정책결정 참여 3

2

지방 예산확보 경로(접근성) 4

3.0 1 1.7 2 3.3 

지방 정부의 재해 예산배정 4

재난발생 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서비스 정도 3

재해 후 피해가구 이용 가능한 자원 2

재해경감 투자 인센티브 2

지역경제계의 재난 상황과 상황종료 후 중소기업 지원 3

3 

위험평가 실시 정도 4

3.2 2 3.3 3 5.0 

위험평가 업데이트 4

위험정보의 지역사회와 소통 3

관련기구와 위험평가 연계와 지원 3

위험평가 결과의 계발계획에 반영 2

4 

규제시 재난 위험 고려 4

4.0 3 5.0 2 3.3 주요시설에 대한 위험, 안전평가 4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대응조치 적절성 4

5 

주요시설 재해요소 평가 2

3.5 3 5.0 3 5.0 
주요시설의 안전성과 재난시 운영가능 능력 4

주요 시설들의 규칙준수 및 주기적 평가 4

주요시설에서 정기적 훈련 정도 4

6 
위험을 고려한 규제 적용 4

4.0 3 5.0 3 5.0 
지역사회 재해위험 경감지원 4

7 

재해 경감 교육 프로그램 4

4.0 2 3.3 2 3.3 
공무원 및 지역사회 리더를 위한 훈련 제공 4

위험경감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4

대피 또는 훈련에 대한 시민 인지 4

8 

재해위험 방지 정책 등의 환경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3

2.5 2 3.3 3 5.0 
지방 정부의 생태계 복원, 보호, 관리 지원 3

시민들의 생태계 복원, 보호, 관리 참여 2

민간부분의 환경계획 등 참여 2

9 

재난대응 및 복구 재원확보 3

3.1 2 3.3 2 3.3 

완비된 조기 경보센터 4

경보시스템에 지역공동체 참여 3

재난대응센터 및 의사전달 체계 4

민관합동 훈련의 주기적 실시 3

구호물품, 대피소, 대피로 확보 2

10

재해피해 심리치료 지원 2

2.6 3 5.0 2 3.3 복구, 재건활동 등 재해경감수단에 포함여부 4

우발적인 재난대비 계획, 전략 2

평균 점수 3.3 4.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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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복구 및 지역사회 재건 항목은 재해피해 심리치료

지원, 복구, 재건활동 등 재해경감수단에 포함여부, 우발적

인 재난대비 계획,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UNISDR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캠페인 지표

에 대한 평가척도도 2010년에는 3단계로 단순하였었다. 최

근에는 5단계로 평가척도를 세분화하였으며, 이는 1점: 의

견이 존재하지 않으나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2점: 통

합편성 의견을 만들고자 하는 초기 단계, 3점: 원칙 내 단일

협의점이 존재하나, 몇몇의 주요 누락 또는 중요 분야에서

의 협의부족, 4점: 몇몇 작은 부분이 제외되었으나 단일적

의견존재, 5점(만점): 합의한 역할과 책임이 존재하는 단일

합의점 존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금번 금정구의

자체 평가와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 당시 3점 척도로 평

가되었던 것을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점수를 표 3과 같이 다

시 매겼다. 오스트리아 리엔쯔는 2011년 5점 만점에 평균

4.2점, 독일 본은 평균 4.0점을 받으면서,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로 선정되었다. 부산시 금정구에 대한 자율적인

연구조사에 의한 평가결과는 평균 3.3점으로 나와서 앞으

로의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4 중앙 정부의 재난관리 실태점검에 반영된 UNISDR

관련 지표의 적용

중앙 정부의 재난관리 실태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33조의 2 및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1년간의 재난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실태

점검은 시군구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도에서 총 30개

우수 시군구를 추천하고, 중앙합동점검단에서 30개 우수

시군구 및 17개 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지표를 살펴보면, 개인역량은 재난분야 업무

종사자 방재교육 등의 7개 지표, 부서역량은 풍수해저감종

합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 등의 22개 지표, 네트워크 역량은

유관기관 사전협조체계 구축 등의 16개 지표, 기관역량은

기관장 리더십,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의 22개 지표, 가·감

점은 수범사례, 피해 등의 8개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75개 지표(정량지표 69개, 정성지표 6개) 활용을 통하여

민관점검단에 의해 합동점검이 실시되어, 2014년에는 제

주특별자치도, 전북 순창군, 대전 서구 등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10대 핵심사항과 지자체 재

난관리 실태점검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여섯 가지로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4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시 평가

점수 290점 만점 중 31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UNISDR 캠

페인 5개 항목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2015년도에는 1항목

10점이 추가되어 41점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기대효

과를 반영하여,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UNISDR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

만들기에 참여하는 도시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000 여개 도시로 확대되어 세계적 안전도시 만들기 표준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1.5 금정구 17개동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역량강화 적용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지역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10가지 UNISDR 점검 항목 중 5가지 인,

① 제도적, 행정적 프레임워크 구축, ③ 복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④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재해 복원력 강화, ⑦

방재교육 훈련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⑨ 효과적인 재해대

비, 조기경보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삶의 현장에

서의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등으로 역량 강화 방안을

조사하여 보았다. 

금정구 17개 지역 주민과 공무원 2,064명(총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249,856명, 설문 응답율 0.83%임)이 2015년 10월

한 달간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

기”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크게 기본사

항, 안전의식, 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대비 및 대응체계, 안

전문화 운동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안전예방, 시민중심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안전도시를 향한 발전적 지속

적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재해 및 재난으

로부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구

체적으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와 같은 생활 주변에서 발

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찰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 또

한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하였으며, 50% 이상의 시민이 지속적 교육훈련을 요청하

였다. 안전위해요소 감소를 위한 신고참여 경험의 중요성

을 제기하였고, 이를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이 필요함도 확인되었다. 

특히 서동과 금사동 지역은 비교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골목,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지역주민 감소에 따

른 빈집에 대한 안전과 안정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2014년 8월 25일에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그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은 풍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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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하였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시민

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금정구 시민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금번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2 금정구 안전도시 만들기 분석과 개선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금정구는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하였고, 산학연관 협력추진으로

2015년 부산지역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

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금정구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표출되었다. 

금정구는 2030 비전 중장기계획을 시민안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으로, ‘청소년을

통한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와 ‘서금지역의 안전사업

육성 및 탐방지역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정구는 부산시와 중앙 정부로부터 년 1회 재난관리 점

검을 받고 있으며,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

하면서 재난관리 점검을 받아 본 결과, 높은 점수를 받고

우수구로 지정되었다.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 및 부산시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최근에 시행한 생활안전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금정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국내최초로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범죄 등의 7개 사고유형

에 관한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

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UNISDR의 국제수준의 자율적

평가방식 적용,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분석 및 조명, 지역안

전지수의 7개 유형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국

내외의 균형적인 기본조사 연구분석을 통하여, 세계적 기

준에 의한 안전도시로 금정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2011년 롤 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던 대표적인 도시인

오스트리아 리엔쯔시와 독일 본 시는 평균 4점대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금정구는 3.3점으로 집계

되었다. 향후 2년에 걸쳐 안전도시 만들기 노력을 경주한

다면, 선진 안전도시들처럼 4점대의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진이 직접 오스트리아 리엔쯔시와 독일 본 시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

봉사자와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 국제안전도시 롤 모

델인증 획득이 관광 수익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1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개념은 교통

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7개

의 유형을 사망·사고건수를 나타내는 위해지표를 기본으

로, 취약지표는 빼고, 경감지표는 더해 총등급을 매기는 방

식으로 산출한 지수이다. 이러한 지역안전지수의 산출방

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사고발생 통계 등 위해지

표, 위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하는

지표로 구성되는데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 + 취

약지표 - 경감지표)』의 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

된 35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 안전지수를 산출하

는 것이다. 또한 등급간 비율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

차를 고려하여 1~5등급(10:25:30:25:10)으로 부여,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 시·도, 시·군·구로 그룹화한 것이 특징

이다. 분야별 안전지수 값은 최저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하여 상대 평가를 한 것이지만, 추후 보다 신뢰성 있는

표 4.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10대 핵심사항과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과의 연계성

1) [재난관리 부서역량 부분] 2015년에도 반영됨(항목번호: 2015-2-2-14), (항목번호: 2014-2-2-17) 재해 위험에 민감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 조항이 모든 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UNISDR 캠페인 지표) ⇒ 4점

2)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부분] 2015년에도 반영됨(동일), (항목번호: 2014-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는 방재에 

관한 어느 정도 협력관계 실적(UNISDR 캠페인 지표, 신규) ⇒ 4점 

3) [기관역량 부분] 2015년에도 반영됨(4-2-4), (항목번호: 2014-4-2-6) 지자체가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

지 지원 실적(UNISDR 캠페인 지표) ⇒ 5점

4) [기관역량 부분] 2015년에도 반영됨(동일), (항목번호: 2014-4-4-4)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실적 (UNISDR 캠페인 지표) ⇒ 8점

5) [가점 부분] 2015년에도 반영됨(동일), (항목번호: 2014-5-1-1) UN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추진 실적(캠페

인 미승인 지자체 제외) ⇒ 10점

6) 2015년 신규반영, (항목번호: 2015-4-1-4),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 ⑤「UNISDR 기후변화 및 재해

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내용에 반영됨 ⇒ 10점(정성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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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산출한 이후에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

이라고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로써 지자체별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교통분야

금정구의 교통분야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방안으

로는 각종 도로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직각 형태의 도로를 직선화하는 사업, 버스

전용차로 설치, 우회도로 신설, 지하 구조 안전시설물의 정

기 점검 및 보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방호울타리 추가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사경의 확대 설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의 스쿨존

(School Zone) 확대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시설

에 인접한 도로에 노인보호구역(Sliver Zone)도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비구조적 방안으로는 급증하는 노인 연령층에 대

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자들의 면허갱

신 시 별도의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와 같

은 교통안전조례를 신설 및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노인

보행자들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

방을 위한 반사용품 배부, 등하교 시간대외에 학원 밀집지

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초, 중, 고교생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 및 보호 장구 구비 등의 안전교육도 요구된다.

2) 화재분야

화재분야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방안으로는 우선

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중 집합건물의 경우 층고에 관계없

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

인 주택(단독 주택 등) 및 창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

다. 그리고 전통재래시장, 노후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보완

하고, 신설하는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구조적 방안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화

재예방 캠페인 실시 등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화

재 유형별 매뉴얼 보급 및 초기 진압, 안전 대피 교육과 화

재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별 교육 및 훈련이 반드시 필

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은 만큼 반복적인 교육 및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의

발굴이 요구된다.

 

3) 자살분야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부문이 자

살사고이다. 각박한 세상살이와 다양한 사유에 의해 스스

로 목숨을 끊는 인구가 급증하는 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

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노인층에 대한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자살도구의 효과적인 차단이 중요하다. 농

어촌 지역의 인구비율 대비 노인인구 자살률이 높은 지역

에 대해 농약보관함 사업의 확장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

며, 마을 단위의 폐농약 수거함 설치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맹독성 농약을 조사하여 저

독성 농약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형

자살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번개탄에 대한 판매자

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동네 가게나 마트에서 번개탄, 테이

프, 노끈 등의 물건을 동시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서는 판매자가 구매의 목적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자살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통

해서 다양한 자살 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자, 경제적 취약 계층,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가족들 중에 자살자가 있는 그룹 등 자살 위험

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사

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를

육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이다.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많은 지역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대상자(통반장, 마을 이장, 경찰관, 소방관,

은행원, 약사, 종교인, 사회복지 종사자 등)들에게 타인의

자살 위험 인지와 대응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전파사, 철물점 대표등을 게이트키퍼 교

육을 통해 농가 방문 및 각종 물품의 고장 수리 시 신규 자

살 고위험군의 발굴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의 전개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지자체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자살예

방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하다. 지역 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자살에 대한 심

각성을 인지하여야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 및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지자체 자살관련 담당자들도 시군구내의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의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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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증진센터, 응급의료시설들과 양해각서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살예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4) 감염병분야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65

세 이상 노인, 15세~25세 이하 학생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

서 감염병 검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 대책은 지자체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결핵에 대한 방문 검진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흔히 발병하는 쯔쯔가무시증 다발 지역민들

을 대상으로 주요 발병시기 전에 농림부 감염병 연구센터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 농업안전보건센터 등)와의 연

계를 통해 체험식 교육 및 방문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농민

들은 농사일을 마친 후에 목욕 및 의복 세탁 등의 개인위생만

철저히 해도 대부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의 감염병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 대

책은 지역별 감염병(결핵, 쯔쯔가무시증 등) 발생빈도수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이다. 지역민들에

게는 지역간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타지인들에게 사전에 감염병 발병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최근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일

도 중요하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을

미리 알려 주는 “감염병 예고제”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범죄분야 

금정구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자면,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지능

형 CCTV의 증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범죄 우범지대

를 중심으로 밝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담벼락 벽화 그리기,

가로등 추가 설치 등이 병행하여 시행됨으로써 사전에 범

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둘째, 치안활동을 위한 경찰인력의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지역의 현직 은퇴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의 민간경찰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거나,

행정동 마다 가칭 ‘우리동네 지킴이’ 시민순찰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찰의 공공 행정력과 주민들의 협력적

질서유지 활동이 활성화되어 범죄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인 방범활동에 필요한 예

산의 확보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민들이 치안활동에 적

극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의미이다.

6) 안전사고분야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금정구의 대표적인 생활형 안전사

고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등산사고로 인한 인

명의 손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훼손된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 및 복구 추진, 등산 코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을 들 수 있다. 특히 각종 산악회와 같은 민간단체와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등산문화의 정착

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고층 빌딩 및 지하 건축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관련 안전사고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는 노후 승강기 안전검증 기준 확립(유사 기준 통합 운영),

승강기 검사 및 사고 이력 관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셋째, 다양한 붕괴사고의 예방대책 중 집중호우에 대비

한 안전조치로 사면 보호조치,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 배

수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토사붕괴 예방을 위한 안

전조치로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굴착전 사전 지반조사

철저, 빗물 침투방지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흙막이 지보공

붕괴사고 대비로는 흙막이 지보공, 굴착 즉시 버팀대 등을

설치하고, 작업전 굴착면의 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자연재해분야

우리나라의 재해 및 재난 중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를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많은 인프라 투자와 자연재

해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갖추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금정구의 경우도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집중호

우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가 선결과제이다. 신천안골천과

같은 좁은 하천들의 경우에는 통수 능력을 저하시키는 장

애물들을 매년 6월초에 제거하면 효과적이다. 상류부터 하

류지점까지 무성하게 자란 수초의 제거와 생활 쓰레기 수

거를 통해 배수 및 통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

한 집중호우 시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들을 중심으로 수위

측정 장비의 신규 설치 및 감시용 CCTV 등을 추가 설치하

여야 한다. 이러한 예·경보시스템을 갖추어서 하천 범람으

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정구 동별 주민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예상시

재난 첩보를 제공하는 파수꾼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지

역자율방재단을 신설하여, 상시적인 위험취약지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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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등도 강화해야 한다.

3. 결 론

본 연구는 “금정구 UNISDR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위

한 기본 조사연구”로써, 다음의 세 가지 조사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UNISDR의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실천을 위한 10대 핵심요소와 41개 적용항목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금정구에 적용해 보

았다는 점이다.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리엔쯔와 독일 본 등과도 비교하여 시사점과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았다는 것이다.

둘째, 매년 실시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점

검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의 재난관리 점검사업과 국제안

전도시 만들기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의 재난관리 중점 항목과 국제

적인 롤 모델 안전도시의 적용항목이 별개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지수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2015년 처음 실시한 지역안

전지수 7개 항목(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안전

사고, 자연재해)에 대한 소개 및 금정구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산시 금정구의 지속적인 안전에 대

한 투자 및 노력의 결실이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로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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